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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트 작가 찾는다"…현대차그룹, 'VH 어워드' 공모

등록 2026.05.26 09:19:02

[서울=뉴시스] VH 어워드 키비주얼의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그룹 VH 어워드 제공) 2026.5.26. photo@newsis.com *재판

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현대차그룹은 오는 7월21일까지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제7회 VH 어워드(VH

Award)'의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VH 어워드는 아시아적 맥락의 문화·역사·감수성을 동시대 미디어 아트 언어로 풀어내는 차세대 아티스트의 예술적 도전과 실

험을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2016년 국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출범 후, 4회차부터는 아시아로 범위를 확장해 격년제로 개최돼 왔으며 비디오 아트부터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VH 어워드는 차세대 아티스트의 예술적 도전과 실험 지원이라는 핵심 목표를 한층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확장한다.

최종 선발된 5팀에게는 작품 제작 지원금을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해 예술적 실험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올해 신설된 특별 언급 부문에서 선발된 아티스트에게도 마찬가지로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레지던시 참여 기회가 제

공된다.

2027년 6월에는 최종 선발된 5팀 가운데 그랑프리 1팀을 선정한다. 

해당 아티스트에게는 상금 3만 달러가 추가 수여될 예정이다.



선발된 아티스트의 작품은 2027년 하반기부터 VH 어워드의 협업 기관인 스위스 바젤의 하우스오브일렉트로닉아트, 오스트

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싱가포르 아트 위크 등에서 선보여질 예정이다.

지난해 그랑프리 수상자로는 베이징 출신의 아티스트이자 테크놀로지스트 웬디 얀이 선정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VH 어워드는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반의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동시대 주요 이슈를 다

룰 수 있는 독자적 플랫폼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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